
박진 외교부 장관 자진 사퇴해야

윤석열 정권 5개월 간 수많은 외교참사가 발생했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반복
되는 사태를 개선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교 책임
자인 박진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찬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
를 자화자찬하며 해임건의안을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
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사에 책임을 묻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
원들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가결되었고,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생
각하고 숙고한건지 그 진정성이 안보이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야 한다. 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지인대동, 비선실세 논란의 아마추어 외교, 기본도 
지키지 못한 대미외교, 외교참사의 대미를 장식한 빈손 순방외교까지 국격은 바닥으로 떨
어지고 국익은 손상되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외교참사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반적
인 외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오전에 외통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길 거듭 촉구한다. 박진 장관
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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